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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박근혜를 파면한다!” 주권자 국민의 승리 ... 민주주의에 축

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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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일치 탄핵인용, 퇴진행동 “촛불이 승리했다. ... 새로운 사회 만들자”

박근혜 퇴진 심판을 기원하며 민주노총 행사에 게시한 시민의 글

헌재 전원일치 의견으로 박근혜가 파면, 탄핵됐다. 헌재는  "헌법과 법률 위배행위는 재임기간 전반에 걸쳐 지속적으로 이루어졌

고, 국회와 언론의 지적에도 불구하고 오히려 사실을 은폐하고 관련자를 단속"해왔다며, 박근혜-최순실 등의 국정농단 범죄를 인정했

을 뿐만 아니라 “위헌·위법행위는 국민의 신임을 배반한 것으로 헌법수호의 관점에서 용납될 수 없는 중대한 법 위배행위”라고 심판

했다.

시민들은 환호했다. 촛불집회를 이끌어 온 퇴진행동도 어제 “탄핵을 확신”한다며 전원일치 심판을 예상한바 있다. 결과는 그대로였

다. 촛불민심이 승리했다. 퇴진행동은 “촛불항쟁의 승리는 국민 모두의 승리”라고 이미 입장을 밝힌바 있다.

오늘 헌재심판 직후 퇴진행동은 헌재 앞 시민들과 함께 긴급 기자회견을 열어 환영 입장을 발표했다. 이들은  “주권자들의 승리리

가 선언됐다”고 말했다. 이어 “제대로 처벌하고 청산해 새로운 사회를 만들자”고 사회대개혁의 기대감을 드러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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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노총은 헌재 앞에 “이제는 감옥으로”라는 현수막을 내걸었다. 시민들도 헌재 심판 직후 12시30분 경 청와대로 행진하며 거리 시

민들과 환호를 나누기로 했다. 오늘 19시에는 광화문광장에서 탄핵을 축하하는 집회도 예정돼있다. 많은 시민들이 쏟아져 나올 것으

로 예상되며 11일 주말 촛불집회에도 엄청난 시민들이 운집할 것으로 보인다.

“대통령 박근혜를 파면한다!”, 국민들을 가장 기쁘게 한 역사적 한마디였다.

탄핵결정 발표에 환호하는 시민들 / 사진 변백선

환호하는 시민들 '덩실덩실' / 사진 변백선



탄핵축하 포토죤 현수막 앞에서 사진촬영하는 시민들 / 시민의 페이스북 사진



환호하는 전교조 조합원들 / 사진 전교조

전원일치 탄핵인용 직후 기뻐하는 민주노총 성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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